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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차세대들이 ‘제13회 한국어 구연동화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마음껏 뽐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회장 장은영)가 주최하고 SF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총 15명의 학생들이 참
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캠벨 새하늘우리교회(담임 장효수 목사)에서 열렸다. 

으뜸상은 ‘작은 씨앗의 꿈’을 발표한 조유진 학생(성 김대건 한국학교)이 차지했다. 

최미영 심사위원장은 “구연대회 특성상 1인 다역을 해야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발표했다”며 “소품 준비를 비롯해 발표의 전
달력·표현력·내용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으며, 특히 의성어를 많이 써서 생생한 느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장은영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뛰어난 발표력과 리더십으로 향후 주류사회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가 지날수록 향상되는 학생들의 실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구연동화 대회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으뜸상: 조유진 ▶금상: 김하얀 ▶은상: 임아린·조유리 ▶동상: 염지윤·곽은영·김주완 ▶장려상: 서정우·김재신·홍예지·최예선·
서주리·손예영·나시현·김민호.

북가주 한국학교협 ‘한국어 구연동화’ 대회 

11일 캠벨 새하늘우리교회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어 구연동화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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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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